
코퍼벨트 선교팀 소식 ( 2009년 6월)  

  
I. 코퍼벨트 선교팀 5월 보고 
6개월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5월은 저희들에게 매우 바쁜 
달이었습니다.  가기전에 싸놓았던 박스들을 풀고 가구들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없는 동안 고장난 것들을 손보고 책과 서재를 정리하고 방들을 꾸미는 한편 6월 
초에 있었던 휘꾼둘루 성경 학교를 준비해야 했기에 바빴습니다.  휘꾼둘루 
성경학교는 저희 사는 곳에서 100 키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지만 길 사정이 너무 
나빠 두시간 반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성경학교는 이번에 문을 열어 첫 학기를 마쳤기에 아주 의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세분의 목사님들과 여섯분의 지도자가 등록하여 
아침식사 시간 15분, 점심 30분 그리고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하곤 꼬박 
새벽부터 밤 늦도록 강으를 들어 이번에 첫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모임이 있던 
장소는 일반 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모였으므로 흙벽돌 의자에 앉아 무릎을 받쳐 
노트를 하고 밤에는 땅바닥에 마른 풀을 베어 깔아 잠을 자며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요즘 밤 날씨가 몹시 차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을 기뻐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저희들이 도전받고 
감격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엔 영적 형성, 개인 전도와 신약교회, 기독교 서식, 
그리고 성서적인 교육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레이스는 함께온 부인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영어를 합계 15시간정도 가르쳤습니다.     
 

II. 휘쿤둘루 성경학교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좀 힘들었지만 가르치는 일에 참으로 감사들 
드렸습니다.  휘쿤둘루 성경학교가 있기 전 주일에 그 근방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 가는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위하여 9시간 자전거로 여행중에 있었습니다.  한분은 
지난해에 중풍에 걸려 걷기도 힘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키트웨 근방에 있는 
병원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한분은 칼룰루시 (키트웨에서 30분 거리)로 
직장때문에 이사하여 살고 있는 지도자로서 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위하여 져스틴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로 휘쿤둘루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성과 그 자세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III. 에녹이와 아론이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8일에 아론이가 잠비아에 왔습니다.  아론이는 다니고 있는 학교(CBU) 
주최 루완다 단기 선교여행을 잠비아에 오기전에 두주동안 갔었는데 National 



University of Rwanda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론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으며 이번 선교여행이 
본인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또한 에녹이도 지난 25일동안의 유럽 백팩 여행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잘 돌아가 
지금은 켈리포니아의 한 어린이 캠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아이 역시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아리아로부터 회복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부시교회의 한 곳에서 
감영된듯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클리닉의 의사들의 도움으로 약을 먹고 이젠 
예전의 건강함으로 돌아온듯 싶습니다.   
  
IV.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7월에는 티훠티 (훈련자를 위한 훈련), 스토링, 그리고 전도를 위한 한 지역을 
조사하고 또한 이 일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 카냥게 지역의 성경학교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게되길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3. 김선교사 내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미국에서 돌아오면 
다시 이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말라리아와 지아리아를 안 
걸리게 되길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론이가 잠비아에 있는동안 저희들과 함께 많은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건강하고 기쁜 생활 하게 되길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 져스틴 카무사키 (중풍), 로티 무까비코, 그리고 무와뻬 
짐바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잠비아에서 김영민, 금식 선교사 드립니다. 
  
  
  
 


